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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 세계에서 149제타바이트(zettabyte)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

다.1 제타바이트는 ‘기가바이트(gigabyte)×1,000×1,000×1,000×1,000...’에 해당하

는 데이터 단위다. 1바이트가 모래알 하나라면, 1제타바이트는 전 세계 해변을 2만 번 

정도는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2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생성과 프로세싱이 가능한 

것은 클라우드 덕분이다.

클라우드는 2023년 시장 규모가 6,000억 달러에 육박해3 범산업적 펀더멘털이자 주

요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전환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간을 단축했을뿐 아니라, 인력 기동성을 강화하고,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AI)의 새

로운 지평을 열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위치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생성 및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규모의 경제나 컴퓨팅 자원을 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아도 데이

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의 이러한 혁신에 힘입어 데이터의 양과 

가치와 함께 민감도가 심화되며, ‘소버린 클라우드’(sovereign cloud) 개념이 등장했

다. 즉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의 법을 적용

받는다는 원칙이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점차 정책입안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쏟는 사안

이 됐다.

2024년 모든 선진국에서 클라우드 주권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논의가 한층 높은 차

원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각 정부의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부

합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인 공공 클라우드(government cloud) 시장 규모가 2024

년 41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4 또한 데이터가 실제 

보관되는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데이터 레지던시(data residency) 제한에 대한 솔루

션으로 등장한 분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시장은 2022년 약 4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5

데이터 증가, 사이버위협 고도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의 현지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해야 평판과 매출을 사수하고 운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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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이해하려면 인터넷 초창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0년대 시분할(time-sharing) 시스템에서 시작해,6  

1990년대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거쳐,7 2000년대 중반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등장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8 AWS는 규모 확대가 가능한 온디맨드(on-demand) 컴퓨팅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제공했다. 곧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 등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해, 클라우드를 현대 디지털 환경의 기본 인프라로 만들었다.

이후 지난 20년간 기업, 정부, 기관, 개인은 점차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사무실의 서버랙(server rack) 등 자체 인프라로부터 단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도 상당수 도입됐다. 방대한 데이터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저장 및 이동되자, 데이터의 주권, 거버넌스, 소유권 등에 대해 우려하는 정부와 기업이 나타났고, 이에 소버린 클라우드 개념이 확

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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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현지화법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언제나 운영상의 복잡성을 안겨주는 난제다. 각국 정부가 국가안보, 데이터 보호, 신기술 등과 씨름하

며 규제가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데이터와 자동화, AI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규제가 어떻게 수

정, 철회, 보강되는지 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 오늘날 운영 민첩성만큼이나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백개국 정부가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와 지역마다 상이한 데이터 규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에 대한 공통 규제를 마련하려 몇 차례 시도했으나, 대부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

해 무산됐다(그림 1). 한편 지난 10년간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개인

정보보호 권리법’(CPRA) 등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제가 마련됐다.

이처럼 데이터 주권 규제가 산발적으로 도입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운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르면 특

별 법률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국이 외국에서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나, EU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충분한 수준’의 데이

터 보호가 이뤄져야만 유럽경제지역 외부로 이동할 수 있다.9 클라우드법은 따랐으나 GDPR을 어겼다면 해당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10 영국과 미국처럼 양자 협정에 따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11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규제의 복잡

성을 우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종단간 암호화(E2E encryption)다. 데이터가 발신원에서 수신원까지 전송될 때까지 암

호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집행 당국에 넘겨줘도, 해독 키 없이는 데이터를 복화할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의 난제...국가·지역마다 상이한 
데이터 규제

그림 1.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에 대한 미국-EU 규제 및 협정 관련 주요 이슈

2000년
세이프 하버 협정
(Safe Harbor Agreement)

미국-EU 간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면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A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
(Snowden Revelations)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컴퓨터 기술자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정부 사찰 등에 대한 기밀자료를 폭로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2015년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
(Schrems I)

미국 정부 사찰 관련 법이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며 유럽사법재판소가 세이프 하버 협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B 오스트리

아 활동가 겸 법대생이었던 막스 슈렘스(Mark Schrems)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된 판결이라 ‘Schrems I’
이라고도 불린다.

2016년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
(EU-US Privacy Shield)

EU와 미국이 세이프 하버 협정의 단점을 보완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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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EU는 역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 EU 내 개인정보가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역외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D

2018년 미국 클라우드법
(CLOUD Act)

특별 법률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면 데이터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집행 당국이 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법이 제정됐다.E

2020년 
EU-미국 개인정보보호 
체계 무효화
(Schrems II)

미국 정부 사찰 관련 법이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며 유럽사법재판소가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F

2023년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EU-US Data Privacy 
Framework)

미국과 EU 지도자들이 메커니즘 수정 내용과 대서양 횡단 데이터 흐름

을 감시하는 ‘정보 보호 검토 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 
DPRC)의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해  EU-미국 프라이버시 실드를 대체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G

출처: A - Ernst-Oliver Wilhelm, “A brief history of Safe Harbor (2000–201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IAPP), accessed November 
20, 2023. / B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press 
release, October 6, 2015. / C - European Commission (EC), “EU Commission and United States agree on new framework for transatlantic data flows: 
EU-US Privacy Shield,” press release, February 2, 2016. / D - EU,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 - US Congress,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or the CLOUD Act. / F - Hendrik Mildebrath, “The CJEU judgment in the Schrems II cas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September 2020. / G - EC, “Adequacy decision for the EU-US Data Privacy Framework,” July 10, 2023.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관리가 필수다.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맞춰 개인정보, 결제 데이터, 재무 

규제 정보 등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주권 침해나 규제 변화 소지가 있다면 클라우드 업체를 바꿀 수 있도록 ‘출구 전략’도 미

리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통상 5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고 클라우드간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벤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https://iapp.org/media/pdf/resource_center/brief_history_of_safe_harbor_2000_to_2016.pdf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10/cp150117en.pdf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6_2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6_216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943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4943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0/652073/EPRS_ATA(2020)652073_EN.pdf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0/652073/EPRS_ATA(2020)652073_EN.pdf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fa09cbad-dd7d-4684-ae60-be03fcb0fddf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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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안으로 부상한 데이터 주권

미국과 EU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 주권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과 EU 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한 규제를 마련한 국가 중 하나다. 러시아 연방법 

No.242-FX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는 러시아 국경을 넘을 수 없다.12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러시아에

서는 링크트인(LinkedIn) 접속이 제한되는 등 글로벌 기업과 브랜드가 러시아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13

2017년 제정된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이 중국에서 수집 및 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기업 데이터는 중국 영토 내에서 저장돼야 한다.14 중국 정부는 2021년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데이터 분류를 의무화하고 이에 기반해 국경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15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프레임워크’(CCRF)를 도입해,16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는 데이터 주권 조건을 명시하고 특정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레지던시를 의무화했다. 이후 202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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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논의의 주요 쟁점

데이터 주권은 이미 중요한 글로벌 논의 사안이 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

인부터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등장에 따른 클라우드 복잡성 등 기술적 요인,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보안 등 규제 요인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이 얽혀 데이터 주권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의 데이터 의존도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클라우드가 데이

터 저장·관리·분석을 위한 사실상의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 vs. 정부 입장 차이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일은 종종 딜레마에 처한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 관련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로 인해 각

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사법적 경계를 설정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2016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5C를 입수해 애플(Apple)사에 잠금 해제를 요청했으나, 애플은 보안 우려를 내세우며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18 이 

사건은 국가간 분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기관과 개인정보보호 권리 및 테크 기업들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 책임 간 충돌 지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2013년에는 실제로 미국의 사법 관할권 외 지역에서 정부와 기업 간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미국 법무부가 마약사범 

수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MS는 해당 정보가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19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데이터 주권 혼란

열강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첨단기술과 데이터가 외교 및 무역 분쟁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20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 우크라이

나 정부가 인구 등록 정보, 토지 및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내역, 교육 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재빨리 이전하면서, 데이터 주권 

문제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21 한편 미국 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러시아 내에서 클라우드 서

비스 판매를 중단했다.22

클라우드 복잡성 심화

당초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체 온프레미스(on-premise) 운영 체계를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

만 오늘날 기업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멀티클라우드(multi-cloud) 환경이 조성됐다. 각각의 플랫폼이 제공하

는 각기 다른 기능을 활용하고 비용과 기능을 최적화하고 규모를 용이하게 조절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사용도 확산되고 있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로 운

영하고 여타 워크로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방대한 자원을 활용해 처리하는 것이다. 멀티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두 유연성

과 최적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성의 문제도 수반한다. 특히 데이터가 다양한 운영 환경에 퍼져 있다 보니, 데이터 관할권의 경계를 넘

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클라우드 벤더는 대부분 복수의 국가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데이터 규제가 적용된

다. 이에 따라 데이터 주권의 관리와 거버넌스가 여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한 국가의 규제만 따라서는 안 되며,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복잡한 

실타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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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체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현되는 생성형AI와 머신러닝, 자동화는 기업 운영에 필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

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침해를 막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가 리스크를 완화하

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2020년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 사건으로 1만8,000개 이상의 정부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은 후 중앙

화 클라우드 시스템의 취약성이 부각됐다.23 당시 러시아 해커들이 솔라윈즈의 모니터링 솔루션인 ‘오리온’(Orion)에 멀웨어를 심어 통상

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시켰다. 이 사건으로 데이터 보안과 주권이 개별적 차원이 아닌 공급망 전체 차원에서 강

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기업들은 사용 중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벤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클라우드 플

랫폼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지, 암호화는 어떤 수준인지, 어떠한 리스크가 수반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해킹 사건으로 각국 정부는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과제는 심화될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따른 비용은 2024년 14조6,000억 달러로 2021년의 6조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4

데이터 주권은 지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운영과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암스테르담 트레이드 뱅크(Amsterdam Trade 

Bank, ATB)가 대표적인 사례다. ATB는 네덜란드에 위치했지만 러시아 알파방크(Alfa-Bank)의 자회사로 러시아인이 지분 42%를 소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ATB의 데이터는 유럽에 위치했지만, 해당 데이터를 운영한 클라우드 벤더가 

미국 소재 업체였기 때문에 ATB의 이메일 계정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정부는 데이터가 

지리적 관할권 내에 위치하는 것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자도 현지 업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벤더들은 이

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벤더와 협업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26  

전 세계가 디지털로 한층 결속되면서, 경계를 세분화하고 보안을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결과 지

정학적 요인, 보안 우려, 개인의 권리 보호 등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주권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수년간 더욱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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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은 데이터 주권이 갈수록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반영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사양을 출시하고 있다. 엄

격한 규제 컴플라이언스에 맞춤화한 공공 클라우드가 데이터 주권을 고려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클라우드 벤더들은 고객사 입장에서 데이터 주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를 고객의 온프레

미스 시스템으로 옮겨27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해,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상태 또는 특정 국가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다양한 솔루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고 있다.28

이러한 솔루션은 모두 분산 클라우드라 불리기는 힘들지만 분산 클라우드와 비슷한 서비스라 볼 수 있다. 분산 클라우드는 다양한 물리적 

위치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분산하면서도 운영, 거버넌스, 업데이트 등은 클라우드 운영 벤더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한 마디로 데이터가 

생성 및 소비되는 곳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클라우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솔루션은 지연 단축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소버린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 업계에 
기회이자 과제

온프레미스에 배치한 분산 클라우드 하드웨어의 성능은 클라우드 벤더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보다 떨

어지는 경우가 있다. 온프레미스나 엣지 솔루션을 이용 중이더라도,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로 전송

해야 할 경우가 생겨 네트워크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

복잡성

제한적 서비스

규모 확대 
어려움

벤더 종속
(lock-in)

성능 부족

분산 클라우드 솔루션은 기존 종량제(pay-as-you-go) 클라우드 서비스와 달리 하드웨어 및 인프라에 

대한 사전 투자가 필요하다. 또 소프트웨어 스택은 클라우드 벤더가 관리하지만, 온사이트 하드웨어를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게다가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면 IT 팀 

교육도 필요하다.

분산 클라우드를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산 클라우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중앙화 

클라우드의 기능과 업데이트가 분산 클라우드에 적용되려면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제한 규모 확장이 가능하지만, 분산 클라우드 솔루션은 로컬 인프라의 역량

에 따라 규모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충분히 역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분산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분산 솔루션에 의존하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다른 벤더로 

교체하거나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전환하기 힘든 벤더 종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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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벤더들에게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 증가는 고가치 서비스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만,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벤더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는 제한 없이 모든 국가에서 하이퍼스케일 퍼블릭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상이하고도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의무에 맞춰 아키텍처가 다양하게 설계돼 있어,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도 산발적으로 구축돼 있다. 이

로 인해 벤더들은 고가치 서비스를 더 비싼 값에 판매하더라도 운영비 증대와 마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소버린 클라우드 수요

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 로컬 서비스 벤더와 기존 하드웨어 벤더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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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제적으로 소버린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하라

현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데이터 저장·관리·처리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

면 심각한 처벌과 벌금에 처할뿐 아니라 고객과 파트너사의 신뢰도 잃을 수 있다. 지정학적 여건과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면서, 데이터와 클라우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곧 시장 평판, 운영 효율성, 수익으로 직결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선제적 행동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총체적인 데이터 검토를 수행해, 데이터 출처를 파악하고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용자 데이터는 

익명화된 분석 데이터나 메타데이터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레지던시 전략을 수립해, 지연 단축 등 기술적 필요와 

규제 요건에 따라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하고, 로컬 데이터센터, 분산 클라우드, 클라우드 리전(region, 데이터센터 묶음) 중 어떠한 방식

을 채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과 전송 정책을 검토해,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중 암호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야 한다.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해야 할 경우, 암호화를 사용하면 미승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추가 보안장치로 작용한다.

현지 규제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도 선제적 대응에 포함될 수 있다.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IT·법무·운영 등 다양한 부서의 인력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가 저장 및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고객 및 공급망 파트너

들과 투명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공급망 파트너들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저장 및 처리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외국 서버에서 로컬 서버로 전송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데이터 송환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클라우드 벤더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내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주권은 클라우드 전략에 내재돼야 하며, 모든 클라우드 사용자는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버린 플랫폼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1. 데이터 주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데이터 및 워크로드 분류 등 소버린 전략을 수립한 후, 개념증명(PoC)를 

실시한다.

2. 소버린 전략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데이터 통제를 실시한다.

3. 소버린 생태계를 관리하고, 상황 관찰과 리스크 모니터링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자동화와 비용 최적화 방안을 모색한다.29

소버린 클라우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사안이다.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하면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자사의 데이터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 때 규제 환경이 항시 변화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터가 해변의 모

래라면, 규제 변화는 이를 한 번에 휩쓸어버릴 수 있는 파도와도 같다. 기업들은 규제 변화를 항시 예의주시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해

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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